
효성, 탄소섬유 프로젝트 “첫삽”
토지주 80% 이상 승낙으로 2월8일 기공식 … 국산화 첫 단추

효성이 전라북도 전주에 국내 첫 중성능 탄소섬유 공장을 건설한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주 80% 이상의 승낙을 받아 2월8일 탄소섬유공장 기공식을 진행

할 것”이라고 2월6일 발표했다.

공장 건설은 효성이 탄소섬유 생산을 위해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소섬유를 처음으로 대량 생산해 상업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그동안 보상가격 인

상을 요구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주시와 효성은 7월 말까지 서둘러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시험생산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섬유 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정부와 전주시는 공장을 중심으로 탄소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 기관과 기업들을 집적화해 탄소소재의 조기

산업화를 이루려는 탄소밸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장기적으로 1조4000여

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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